
ARTIST REVIEW  

 

The Reality in a Dream, or A Dream in the Reality  

- So Eun Park's Artworks as to Dreams –  

 

When producing artworks, paintings usually attach their value to personal, but pointless and conceptual 

limits. Like doing a series of experiments, Park's task to describe dreams might be an attempt to find 

another profound and meaningful self, who keeps pushing herself and challenging the reality in the course 

of her work. If the symbols or images described in paintings are metaphysical revelation and mystical 

necessity, though the materials, techniques, or styles of the author are merely masks of her work, dreams 

are the very things Park actively call names or the unintentional and chaotic scenes of abyss.  

 

In Eastern philosophy and religion, human beings are the natural state of animals and can be said to live a 

false life of phantom. The illusion is not an opposite of reality, but a background to represent a series of 

fiction we call reality by filling up the void of our existence. It's often a scar that humans have bonded to 

nature, a crevice in our existence and a place where our desire erupts unstably.  

 

As long as dreaming is the object of a certain symbol, there is a 'transcendental function.' That is where 

symbols guide our thinking and where the brain doesn't belong - not where our will or intentions dictate. 

Nevertheless, this is why many scholars, who focus on leading our reasons beyond the symbol of 'dreaming,' 

concentrated on finding out the roots of dreams.  

 

According to the human in-depth psychology theory psychoanalysts have claimed, the shadow theory is a 

psychological self-defense mechanism that seeks to reconcile with one's own shadow, which dreams 

unconsciously reject and struggle to keep away. This means that painting a dream itself can be healing 

behavior to console the author. Just as we reboot the computer and solve problems if we sometimes have 

problems with the sensitive machine, we humans can reboot our unconscious wounds and oppression 

caused in reality through dreams while sleeping, according to modern psychoanalysis and psychology.  

 

It was Sigmund Freud who opened the door to 'dream' by way of the theory that certain desires in real life 

burst out from within dreams as libidinal desires. On the other hand, Karl Jung, in his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soul, presented four psychological functions, including sensation, thought, emotion, and 



intuition, that connect human mind with the outside world. Sensation is the ability to tell the existence of 

an object, while thought is the very ability to recognize it. Emotion is an internal guide to the meaning and 

value of dreams. In the meantime, intuition is the function that allows one to predict the potential inherent 

in an object or situation.  

 

The series of 'dream' tasks pursued by So Eun Park may be a long-term journey of studying this 

psychological technique. If a painting is about expressing the human spirit, isn't the theme of 'dream' a 

source of theme that expends indefinitely?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stories of dreams that are deeply 

related to mythologies throughout the world and that are constantly transformed in many other arts and 

sciences will enhance the depth of expression and expand Park's work.  

 

Yang Yiseok (visual communication storyteller) 

 

 

 

 

 

 

 

 

 

 

 

 

 

 

 

 

 



꿈속의 현실, 현실속의 꿈 

-박소은의 꿈 작업- 

 

예술작업에서, 회화는 개인적이지만, 때로는 무시간적이고 개념적인 한계에 그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일련의 실험을 하듯 박소은이 추구하는 ‘꿈’ 작업은 작가의 작업 과정에서 꾸준히 몸을 밀

어 도전하는 심오하고 의미 있는 또 다른 나를 찾아보려는 모색일 것이다. 작가들의 재료나 테크

닉 또는 스타일은 작품의 가면에 불과하지만, 그림 속에 부여하는 상징이나 이미지는 형이상학적

인 계시이며, 신비한 필연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박소은이라는 작가가 적극적으로 호명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꿈이 항상 그렇듯이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하고 무질서한 심연의 풍경

이다. 

 

동양 철학과 종교에서 인간이라는 동물의 자연 상태는 환영의 거짓을 살아간다고 본다. 환상은 

현실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공백을 메워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허구를 표상하

는 배경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과 접합해 있던 부분에 생긴 상처이며, 우리 존재의 갈

라진 틈이자 욕망이 불안하게 분출하는 장소이다. 

 

꿈을 어떤 상징의 대상이라 볼 때 거기에는 ‘초월적 기능’이 있다. 바로 이런 상징이 우리의 사고

를 인도하는 곳, 그곳은 두뇌 mind에 속하지 않는 영역 - 결코 우리의 의지나 의도가 지시하는 

바가 아니라 -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유를 ‘꿈’의 상징 그 너머로 이끌 수 있다는 데

에 방점을 둔 많은 학자들이 꿈의 뿌리를 알아보려는 데 몰두했던 이유이다. 

 

정신 분석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심층심리이론에서 그림자shadow이론은 꿈이 무의식 중에 배

척하고 애써 멀리했던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려는 심리적 자기 방어기제이다. ‘꿈’을 그리는 작업 

자체가 자신을 다독이는 힐링Healing의 차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컴퓨터작업을 할 

때 가끔 그 민감한 기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부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듯 우리 인간은 수면 중 



꿈을 통해 무의식 중에 주고받은 현실에서의 상처와 억압을 재부팅 한다는 학설이 현대의 정신분

석과 심리학 이론의 근간이다. 

 

현실의 삶속에서 욕망하는 어떤 일들을 꿈속에서 리비도적인 욕구로 분출한다는 이론을 통해 ‘꿈’

에 관한 본격적인 문을 연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드 Sigmund Freud 이다. 그에 반해, 칼 융은 영

혼의 구조에 관한 분석에서 우리를 외부세계와 연결해 주는 심리학적 기능 네 가지 - 감각, 사고, 

감정, 직관 - 를 제시했다. 감각이란 사물의 존재를 알리는 기능이며, 사고는 그게 무엇인지 인지

하는 기능이다. 감정은 그 가치를 평가해주고 의미에 대한 내부의 안내자이다. 한편 직관이란 대

상이나 그 상황에 내재된 가능성을 예측하게 해 주는 기능이다. 

 

박소은이 추구하는 일련의 ‘꿈’ 작업들은 이러한 심리학적 기제를 연구하는 지난한 여정일 수 있

다. 그림이 인간의 정신을 표현하는 일이라면 ‘꿈’이라는 주제가 무한으로 연장되는 테마의 근원

이 아닐까? 세계 곳곳에서 신화와 깊숙이 연관되며 다른 많은 예술분야와 학문에서도 동의 반복

적으로 변주되는 꿈 이야기가 또 어떤 모습으로 표현의 깊이를 더해가며 박소은의 작업에 폭을 

넓혀줄지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볼 일이다. 

 

양이석 (시각전달 스토리텔러) 


